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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돌봄 부담과 시간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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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돌봄 부담 

 연간 노동시간 2163시간(2013) – OECD 회원국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177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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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연간노동시간(2014)  

자료 : http://www.oecd-ilibrary.org/employment/data/hours-worked/average-annual-hours-actually-worked_data-00303-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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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장시간 노동국가에서 돌봄부담 

 

 남성과 여성의 돌봄 시간 격차 매우 큼 

 가정관리 및 가족 및 가구원 돌봄에 할당되는 시간으로 측정되는 가사노동시간 남성47

분, 여성은 3시간 28분으로 2시간 41분 차이남 (2014). 5년 전에 비해 격차 14분 감소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조사) 

 여성에게 돌봄과 가사부담이 편중되어 일 가정양립의 어려움을 초래 

 자녀 양육기에 경력단절로도 이어지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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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서울 여성과 남성의 생활시간 – 가사노동, 2014 

E-서울통계 97호, 통계로 본 서울여성의 삶  

• 2014년 만 10세 이상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4.4배  

• 지난 10년 사이 성별 가사노동시간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가사 대부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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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서울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분담 –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 

구분 부인이 주도 공평하게 분담 남편이 주도 

구분 계 
부인이  

전적으로 책임 
부인이 주로  

남편도 분담 
공평하게 분담 계 

남편이 주로  

부인도 분담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 

남자 53.6 5.8 47.8 44.0 2.4 2.1 0.3 

여자 45.8 2.6 43.2 52.7 1.5 1.5 - 

분류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이다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다 

남편이 주로 책임지고  

아내가 약간 돕는  

정도이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남자 29.3 57.7 12.2 0.6 0.2 

여자 31.9 53.8 7.6 6.7 - 

가사분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사분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료: http://stat.seoul.go.kr/jsp3/stat.db.jsp?cot=017&srl_dtl=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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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돌봄과 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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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일자리에 대한 권리 

  

 여성 

  일자리에 대한 권리 + 돌봄/가사노동 

부담의 재배치를 의미 

 



I-3 돌봄과 일할 권리? 

 초기 근대 

 남성가장 & 여성전업주부 가족모델을 기반으로 발전 

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분리 

 후기 근대 

  취업노동영역의 우위 

 취업에 근거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계선 무너짐(Entgrenzung).  

 Normal Family 줄어들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 노동시간 유연화 

 노동장소 유연화 

  불안정고용 증가와 정상적 노동이력의 감소 

 노동자에서 노동기업가로 

→  취업노동시간의 밀도 증가→사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에도 영향 미침. 초기 근대의 성별 
경계선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분업 필요하지만 공적 영역에서의 시간압박이 사적 영역의 
시간 복지를 침해 
(Karin Jurczyk, “Geschlechterverhältnisse und Alltagsarrangements – Neue Konturen der Teilung von Zeit und Arbeit“, in: 
Ulrich Mückenberger · Siegfried Timpf (Hrsg.), Zukünfte der europäischen Stadt,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7) 

CF> 정지훈, 카카오택시와 알고리즘 노동자  http://hankookilbo.com/m/v/e99f624e9f4d421ca37da9af6dac3e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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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 여성과 남성의 시간경험 차이 

 여성은 남성만큼 일하지만, 돌봄 및 가사노동은 훨씬 더 많이 함 

 평균노동시간의 차이보다 돌봄 및 가사노동에 투여되는 시간의 성별 차이가 훨씬 큼 

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많은 시간 갈등 경험 

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여성

이 남성보다 더 시간갈등을 많이 경험하게 됨 

 공적영역, 노동시장의 직선적이고 생산성 위주의 시간배열에 맞추다 보면 돌봄, 

가사노동에 필요한 시간이 위축되거나 시간의 충돌 발생  

 주로 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시간갈등을 경험하게 됨 

 장시간노동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을 벗어나 있는 노동은 공적 영

역의 시간리듬에 맞추어 재배열되어야 하고, 이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 시간 요

구가 중첩되는 지점에는 시간부족과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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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 시간갈등과 압축적 시간경험 

 조주은 『기획된 가족』 (2013) 

 중산층 화이트칼라 맞벌이 여성의 시간갈등과 압축적 시간경험 - 노동시장의 요구와 
가족의 돌봄요구를 동시적으로 해결하면서 압축적 시간경험을 함 

 시간의 동시성: 돌봄과 공적 과제의 충돌 

 시간의 밀도 강화: 관리적 돌봄노동과 업무량 증가 

 시간의 최적화: 과제와 가족관계 기획 

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테일러리즘화  

예> 출근준비하는 한시간 동안 가사, 돌봄 
관련 열 가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시행   
출근준비-자녀깨우기-가족식사준비-침실
정리-식탁차리기-자녀 준비시키기-식사-자
녀 머리 빗기기-식탁치우기-남편 배웅-설
거지및 부엌 정리-욕실에서 출근 준비-옷 
입고 화장-자녀들 등교/등원 시키기- 현관 
잠그고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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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1 시간부족경험과 주요 이유-시간대별 시간부족 

 하루 중 가장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시간대 

오전 6-9시 오전 9-12시 오후 12-15시 오후 15-18시 오후 18-22시 오후 22시-오전 6시 

여성 25.6 13.9 6.3 9.6 37.4 7.8 

남성 22.1 14.3 5.7 10.2 41.1 6.5 

서울연구원, 민선6기 서울시정 전반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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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1 시간부족경험과 주요 이유 

시간부족 사유 

전체 
직업 관련 활동 

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부양 
가사 노동 학업 및 자기계발 기타 

시간부족  

시간대 

오전 6~9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34.7% 21.6% 16.9% 17.4% 9.3%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21.0% 29.1% 22.6% 19.9% 42.3% 23.6% 

오전 9~12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56.7% 16.3% 10.6% 12.8% 3.5%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20.5% 13.1% 8.5% 8.7% 9.6% 14.1% 

오후 12~15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38.3% 15.0% 16.7% 23.3% 6.7%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5.9% 5.1% 5.6% 6.8% 7.7% 6.0% 

시간부족 시간대 중 % 65.7% 10.1% 12.1% 10.1% 2.0% 100.0% 

오후 15~18시 
시간부족 이유 중 % 16.7% 5.7% 6.8% 4.9% 3.8% 9.9% 

오후 18~22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32.4% 17.1% 22.4% 26.0% 2.0%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32.6% 38.3% 49.7% 49.5% 15.4% 39.2% 

오후 22~오전 6시 
시간부족 시간대 중 % 18.1% 20.8% 16.7% 29.2% 15.3%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3.3% 8.6% 6.8% 10.2% 21.2% 7.2% 

전체 

빈도 390 175 177 206 52 1000 

시간부족 시간대 중 % 39.0% 17.5% 17.7% 20.6% 5.2% 100.0% 

시간부족 이유 중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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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시간부족경험과 주요 이유 

직업유무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유직 시간부족 이유 직업 관련 활동 시간부족 이유 중 % 63.7% 36.3% 100.0% 

성별 중 % 51.2% 34.8% 43.7% 

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부양 시간부족 이유 중 % 53.5% 46.5% 100.0% 

성별 중 % 16.0% 16.6% 16.2% 

가사 노동 시간부족 이유 중 % 24.4% 75.6% 100.0% 

성별 중 % 6.9% 25.7% 15.5% 

학업 및 자기계발 시간부족 이유 중 % 56.4% 43.6% 100.0% 

성별 중 % 20.4% 18.8% 19.6% 

기타 시간부족 이유 중 % 61.5% 38.5% 100.0% 

성별 중 % 5.6% 4.1% 4.9% 

전체 빈도 432 362 794 

시간부족 이유 중 % 54.4% 45.6% 100.0% 

성별 중 % 100.0% 100.0% 100.0% 

무직 시간부족 이유 직업 관련 활동 시간부족 이유 중 % 41.9% 58.1% 100.0% 

성별 중 % 31.6% 16.8% 20.9% 

자녀 및 부모 등 가족 부양 시간부족 이유 중 % 19.6% 80.4% 100.0% 

성별 중 % 15.8% 24.8% 22.3% 

가사 노동 시간부족 이유 중 % 5.6% 94.4% 100.0% 

성별 중 % 5.3% 34.2% 26.2% 

학업 및 자기계발 시간부족 이유 중 % 48.0% 52.0% 100.0% 

성별 중 % 42.1% 17.4% 24.3% 

기타 시간부족 이유 중 % 23.1% 76.9% 100.0% 

성별 중 % 5.3% 6.7% 6.3% 

전체 빈도 57 149 206 

시간부족 이유 중 % 27.7% 72.3% 100.0% 

성별 중 %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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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시간부족의 주요 사유 

 이른 아침시간과 퇴근 이후의 시간에 시간부족을 경험하는 비중이 남녀 모두 높음  

 남녀 모두 노동시간이 길기 때문에 출근 전과 퇴근 이후 시간대에 가정 내 활동에 대한 요

구와 직업에서의 요구가 충돌. 

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가사노동으로 인한 시간부족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 

 남성은 오후 18시 이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과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점을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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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 시간갈등의 유형 

 특정 시간대의 시간부족은 충돌하는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해결하려 시도하면서 발생  

 “가사노동의 테일러리즘화”  
 자녀에 대한 돌봄을 공적/사적 서비스에 의뢰, 부부 또는 가족원 사이의 분담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시간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음 

 시간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 자녀, 가족구성원 또는 본인의 갑작스러운 질병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계획되지 않은 초과근무, 잔업 

 교통체증 

 관공서 운영시간이 방문가능 시간대가 아님 

 자녀의 여가시간(방과후, 방학, 휴일 등)에 근무해야 함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긴 출퇴근시간 

 병원개원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움 

 학교방학 

 학교, 어린이집의 등교/등원 시간이 출근시간과 맞지 않음 

 본인 또는 파트너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음 

 가족 또는 주변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음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Kommunale Zeitpolitik für Familien. Ein Leitfaden für die Praxis: Familien 
unterstützen, Standorte sichern, Unternehmen fördern, Berlin, 2014: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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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4 시간갈등의 유형 

유형 성별 자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각, 결근, 조퇴, 휴직 등) 

여성 4.3 24.7 27.6 26.0 17.4 

남성 1.6 19.0 27.6 33.5 18.2 

근무시간이 길어서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 

여성 12.0 25.6 31.1 20.7 10.2 

남성 12.5 22.1 32.5 22.7 10.2 

가족을 돌보는 시간과 근무시간이  
겹쳐서 어려움을 겪는다  

(방학, 학교 등하교 시간 등)  

여성 10.4 26.8 29.9 19.4 13.5 

남성 6.7 25.2 27.4 25.2 15.5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서비스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여성 30.5 31.1 20.0 10.2 8.2 

남성 20.9 36.4 24.5 11.5 6.7 

서울연구원, 민선6기 서울시정 전반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20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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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 성별을 기준으로 연령, 혼인상태, 자녀유무, 근로시간,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앞의 4가지 시간갈등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음(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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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1)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1)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 b 유의수준 

성별 
혼인상태 

여성이 더 자주 경험 
여성 중에서는 기혼여성이 더 자주 경험 

-.212* 
.155* 

.003 

.033 

성별 
자녀유무 

여성이 더 자주 경험 
여성 중에서는 자녀 있는 여성이 더 자주 경험 

-.203* 
.145* 

.004 

.039 

성별 
연령 

같은 연령이라면 여성이 더 자주 경험 
여성 내에서는 연령의 고저에 영향을 받지 않음 

-.201* 
.008 

.004 

.737 

성별 
노동시간 

근로시간의 길고 짦음과 상관 없이 여성이 더 자주 경험 
여성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라 갈등 경험의 
차이 없음 

-.206* 
-9.642E-5 

.003 

.960 

성별 
교육수준 

같은 교육수준에서 여성이 더 자주 경험 
교육수준 차이는 시간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96* 
.027 

.005 

.632 

성별 
소득수준 

소득수준이 같을 경우 여성이 더 자주 경험 
소득이 높은 여성도 가족이 아플 경우 어려움 겪음 

-.185* 
.043* 

.008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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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2)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2) 근무시간이 길어서 가족을 돌보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 b 
 

유의수준 
 

성별 
혼인상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자주 경험 

-.052 
-.253* 

.485 

.001 

성별 
자녀유무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050 
-.211* 

.494 

.005 

성별 
연령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연령이 높을수록 더 자주 경험 

-.071 
.170* 

.329 

.000 

성별 
노동시간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갈등을 경험 

-.082 
-.007* 

.265 

.000 

성별 
교육수준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교육수준의 영향 없음. 

-.054 
-.003 

.472 

.963 

성별 
소득수준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소득수준의 영향 없음 

-.067 
-.039 

.366 

.073 

19 



II-5-3)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3)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어려움을 겪음 
     (방학, 등하교 시간 등) 

b 유의수준 

성별 
혼인상태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혼인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음 

-.195* 
.018 

.010 

.817 

성별 
자녀유무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118 
-.452* 

.113 

.000 

성별 
연령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연령이 높을수록 더 자주 경험 

-.198* 
.101* 

.008 

.000 

성별 
노동시간 

여성일수록 영향을 받음 
근로시간이 길수록 영향을 받음 

-.217* 
-.007* 

.004 

.000 

성별 
교육수준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교육수준의 영향 있을 수 있음. 

-.209* 
-.119 

.006 

.051 

성별 
소득수준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경험함 
소득수준은 유의미 하지 않음 

-.169* 
.052 

.02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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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5-4) 누가 시간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가 

4)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서비스 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쳐 어려움을  
      겪음 

b 유의수준 

성별 
혼인상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기혼이 미혼에 비해 더 자주 경험 

-.090 
-.463* 

.238 

.000 

성별 
자녀유무 

남성과 여성 차이 없음 
자녀 있는 사람이 더 자주 경험 

-.118 
-.452* 

.113 

.000 

성별 
연령 

여성이 더 어려움을 겪음 
연령이 높을수록 어려움을 더 겪음 

-.144* 
.200* 

.049 

.000 

성별 
노동시간 

남성과 여성 차이 있음 
근로시간이 길수록 갈등을 더 겪음 

-.145 
-.006* 

.055 

.007 

성별 
교육수준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같은 성별 안에서 교육수준의 차이 없음 

-.136 
-.070 

.074 

.252 

성별 
소득수준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없음 
같은 성별 안에서 소득수준의 차이 없음 

-.130 
-.016 

.088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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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사적인 영역에서 자녀나 가족의 질병은 여성의 돌봄부담으로 더 많이 인식되고 

시간갈등을 초래함  

 자녀의 방학, 어린이집 또는 학교의 등원/등교시간 등이 근무시간과 겹쳐서 공적

영역의 시간흐름과 단기적으로 충돌할 경우에도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갈등을 겪

음 

 장시간노동은 성별과 상관 없이 시간갈등의 요인임  

 공적 영역의 시간흐름과 시간틀이 사적 영역에서의 역할분담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근로

시간이 길어지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여력이 없다고 느끼게 됨 

 일시적인 시간갈등을 초래하는 공공기관의 휴무, 은행이나 관공서의 이용시간에 

따른 시간갈등은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혼인상태, 자녀유무, 노동시간 등의 요

인이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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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외국의 시간갈등 극복 정책 

 지역 시간 정책 (Local time policy)  

 노동시간, 공적/사적 서비스 시간, 도시의 시간 스케쥴을 인간,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

구에 맞도록 조정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에서의 시간갈등을 극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

향하고자 하는 시도.  

 농어촌지역보다는 도시의 일상생활 패턴에 초점을 맞춤 

 이탈리아의 TEMPI DELLA CITTA (90년대 초반)에서 출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아일랜

드, 핀란드 등으로 확대. 

 

Europäische Stiftung zur Verbesserung der Lebens- und Arbeitsbedingungen, Zeiten in der Stadt und Lebensqualitä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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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외국의 시간갈등 극복 정책 

 지역 시간 정책 (Local time policy)  

 도시에서의 삶이 점차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반해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싹트면서 공간정

책(영역별 개발계획, 도시 계획 등)에서부터 시간 조직 및 시간 복지의 영역으로 관심이 

옮아감 

 도시의 시간정책은 직업생활, 공적, 사적 서비스 시간, 도시 시간스케쥴을 조정하여 개
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 도시에서 일, 가족, 여가의 균형을 찾는데 느끼는 시간압축 경험, (특히 여성의) 경험을 
기반으로 탄생 

 다양한 지역정책의 영역에 초점을 맞춤 : 교통, 학교, 아동 및 노인 돌봄, 안전, 서비스, 
도시계획, 일·생활균형 등 

  이 분야들을 인간적이고 시간인지적인 모드로 재구조화 

 지역 시간정책은 이해당사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참여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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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2European Council 
  recommendation & resolution for local time policy 

 Council of Europe –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19th Session 

26–28 October 2010: Recommendation 295 (2010) ‘Social time, leisure time: 

which local time planning policy?’ 

 Council of Europe – The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19th Session 

26–28 October 2010: Resolution 313 (2010) ‘Social time, leisure time: which local 

time planning policy?’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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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3 독일의 지역중심 가족정책 – 가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연대   

 정책의 영역 

 시간효율적 이동성 

 가족친화적 노동환경 및 훈련/교육 

 유연한 서비스체계의 지원 

 시민근접적, 서비스 지향적 행정체계 

 돌봄 및 훈련 인프라 

 접근가능하고 유연한 건강서비스 

 가족친화적 여가활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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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갈등 영역별 분석 

 시간갈등  내용과 그 원인 – 해결방법 예시-목표설정 및 유의사항  

 목표설정-개별목표-  달성도구  

 가능한 협력 파트너의 모색 

  

III-3독일의 지역중심 가족정책 – 가족을 위한 지역 차원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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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간갈등을 줄이려면? 

 변화의 조짐들 
1) 공공보육시설, 공공요양원, Day care center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부담 감소. (2011년 서울시 전 시설 이용 아

동 중 국공립 이용 아동은 51,294명으로 어린이

집 이용아동의 23.9%→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13만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의 47.6%까지 증가 예정. 안현미, 국공립+1000,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발간예정) 

 공공 노인요양시설 및 서울형 Day Care Center  

 

2)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돌봄의 등장 

 

3) 30-40 양육대디(daddy)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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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간갈등을 줄이려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 

시간갈등  
주 경험자의  

시간주권 회복 

서로 다른  
시간리듬의  

동기화 

시간의  
재분배 

시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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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녁 없는 삶’ 470만 명…장시간 노동에 찌든 나라 
 

[저녁 있는 삶]  벼랑에 선 맞벌이들 
 
배우자 있는 1178만 가구 중 
맞벌이가 43% 505만 가구 
야근인 아내 대신 칼퇴근하면 
“진급 관심없나” “애나 봐라” 비아냥 
“친정엄마 안도와주면 사표 쓸판” 
장시간 노동체제 한계 다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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